부조리방지특별거래조건

제1조 (기본원칙)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상대방’이라 한다)은 건설산업의 부조리방지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부조리방지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조건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회사와 상 대방간의 모든 거래 및 계약에 적용된다.
제3조 (당사자간의 협조)

  ① 회사의 임직원은 상대방과의 모든 거래에서 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개 시시 상대방에게 본 조건을 공지하여 이를 숙지하게 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 상대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회사의 윤리경영의지를 이해하고 본 조건의 부조리방지사항에 협조하 여야 하며, 부조리방지사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필요한 경우 상대방과의 사전협의 및 비밀엄수원칙 하에 상대방에게 관련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부조리방지사항 -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제재)

① 상대방은 거래 및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조리방지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영의 금지 등) 를 위반하는 행위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2. 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금전이나 금품 제공, 식사, 주연, 골프 등의 향응을 제공 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 를 수행하는 자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통상적인 수준’이라 함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③ 회사는 상대방이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항 1호의 행위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 : 회사와의 모든 거래 중단 및 계약 의 해제 또는 해지 및 회사에 발생한 직 ∙간접적인 손해의 배상

2. 제1항 2호 내지 5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 행하는 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십만원 이상인 경우 : 

회사와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액수에 관계없이 상기 제1항 각호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회사의 각종 거래 및 입찰에서 상대방의 참가 제한(2년)

④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금품,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혜를 받은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하며,‘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 회사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의견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시행일) 본 조건은 200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경과조치) 본 조건은 기 체결되어 이행중인 계약 또는 거래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본 조건에 서명 또는 날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